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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미학적 가치를 알리다
플랫폼-엘, 제35회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 수상

플랫폼-엘컨템포러리아트센터 건축물 외관 전경

프랑스 패션브랜드 루이까또즈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 플랫폼-엘컨템포러리아트센터(이하 
플랫폼-엘)가 서울시에서 주관한 제35회 서울시 건축상에서 
우수상 및 시민투표로 선정되는 시민공감특별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건축상은 서울의 건축문화와 기술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고 격려하는 서울시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플랫폼-엘은 올해 참가한 총 93점의 작품 가운데 두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수려한 곡선형의 외관과 
비정형의 좁은 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 측은 “바로크적인 디자인과 기하학적 상징을 
재해석한 실험성이 돋보이는 건축물이자, 공간의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로 미학적 경제적 가치를 드높였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엘의 
건물 외관은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의 특징적인 패턴인 마름모와 
원형을 변형해 조합하고, 3가지 각기 다른 소재의 루버(l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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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를 배치하여 세련되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담았다.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된 내부에는 전시 공연 패션쇼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 라이브’ 전시실, 중정을 마련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플랫폼-엘은 2016년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가협회상, 아메리칸건축상, 이프(-
iF)디자인어워드 등 다수의 건축 및 디자인 관련 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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